
수출입은행, 중국투자 수익성 위주 개선 시급

중국 투자에 수익성을 중시하는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팀 김주영 선임조사역은 [한국의 중국투자 10년의 평가와 전망] 보고서

를 통해 2002년 5월말 현재 중국 직접투자가 56억8600만달러에 이르러 중국이 제2의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

으며, 중국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해외 수출시장 확보와 한-중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

다.

그러나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뤄져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로 전국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중국시장

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내수시장 개척이 부진하며, 수익성도 미국·일본·싱가폴 등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

했다.

또 중국 진출시 보다 철저한 사업 타당성 조사, 장기적 안목에서의 현지화 추진, 특정지역 위주의 기업 브랜

드 확산 등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

특히, 앞으로 중국의 서부 대개발 추진, 베이징올림픽 개최, 2020년까지 7%의 고도성장 전망 등으로 생산비

용 절감을 위한 국내기업의 중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.

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국교 정상화로 양국관계의 새 지평을 연 이후 2002년으로 수교 10주년을 맞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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